
국내경기 하강세 진입 "뚜렷"
통계청, 산업생산증가율 3개월째 둔화 … 선행지수 1 4 3 . 0

최근 경기가 하강세에 본격 진입했다는 사실이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.

통계청이 발표한「9 5년1 2월 및 연간산업활동동향」에 따

르면, 95년 1 2월중 산업생산은 경공업부문이 부진한데다

중화학공업부문도 전기기계·비금속광물·석유정제업종

등에서 내수부진, 기계장비업종에서의 수출감소 등이

겹쳐 전년동월에 비해 6.9%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

타났다.

이같은 증가율은 9 4년2월 1 . 8 %를 기록한 이후 2 2개월만

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특히 9 5년1 0월 9 . 7 %를 기록한

이후 3개월째 계속해서 한자리수의 증가율을 나타내고

있다.

생산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8 0 . 7 %

로 전월에 비해 1 . 1 %포인트 떨어졌다. 국내기계 수주는

전년동월대비 무려 11.4% 감소했으며 이같이 감소세를

보이기는 9 5년7월 마이너스 1 6 . 3 %를 기록한 이후 5개월

만에 처음이다.

국내건설 수주는 자동차·전자·정유업 등 민간제조업

부문의 공장·창고 등과 공공부문의 도로·교량 등의

발주호조로 전년동월에 비해 12.5% 늘어난 것으로 나타

났다.

도소매 판매는 소매부문의 승용차·가정용기기 등의 판

매호조와 백화점의 바겐세일에 의한 판매증대에 힘입어

전년동월대비 8 . 8 %의 증가율을 기록, 전월의 증가율 6 . 7 %보다 2 . 1 %포인트 높아졌다.

9 5년 1 2월중 생산이 둔화되고 투자가 부진한데 영향을 받아 경기선행종합지수는 1 4 3 . 0으로 전월에

비해 0.2% 감소했고 현재의 경기가 상승 또는 하강상태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 9 . 4

로 0 . 5 %포인트 낮아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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